
수족구·일본뇌염 예방 및 발생 시 접촉자 관리 안내

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

 4급 법정 감염병인 수족구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추가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

및 접촉자 관리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자녀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

가져주시기 바랍니다.

■ 특징 : 주로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해 5~8월에 유행하는 감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.

■ 증상 : 발열, 두통, 구토, 설사, 발진 및 수포(물집)

  - 입 : 혀와 구강 중앙, 잇몸, 입술에 수포가 발생 - 손/발 : 발진에서 수포를 형성함.

■ 예방법

  - 환자와의 접촉 피합니다.

  - 손 씻기의 생활화 등 개인위생 철저히 하며, 아이들의 장난감, 놀이기구, 집기 등을 소독합니다.

 

■ 감염병이 의심되면

  - 등교하기 전에 병원 진료를 먼저 받습니다.

  - 감염병 진단을 받은 경우 등교하지 말고(학원 포함) 담임선생님께 전화로 연락합니다.

  - 완치 후 등교할 때 의사 소견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.

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우리들의 실천 약속

  - 자주 손을 씻고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기

  -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나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는 “기침 예절” 준수하기

  - 발열과 호흡기 증상(기침, 목 아픔, 콧물 등)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  -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 받기

☞ 뒷면으로

 

새로운 생각 키우기

올바른 마음 가꾸기

튼튼한 체력 기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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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성 가정 통신



일본뇌염 예방 및 관리 안내

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95%는 무증상이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

 보이지만, 극히 드물게 바이러스에 의해 치명적인 급성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 모기에 물리지

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

구   분  내      용

병원체 ○ 일본뇌염 바이러스(Japanese encephalitis virus)

잠복기 ○ 7-14일

주요증상

및 

임상경과

○ 급성 중추신경계 감염 질환

  - 불현성 감염이 대부분임 : 감염자의 250명 중 1명에서 증상 발현

  - 전구기(2-3일), 급성기(3-4일), 아급성기(7-10일), 회복기(4-7주)

  - 현성 감염인 경우 급성으로 진행하여, 고열, 두통, 현기증, 구토, 복통, 지각 이상 등을

   보이며 약 30%가 사망

  - 경과가 좋은 경우에 약 1주를 전후로 열이 내리며 회복됨

○ 합병증 : 연축성 마비, 중추신경계 이상, 기면, 진전 등

예  방

○  예방접종 권장기준

사백신

총 5회 접종 

- 생후 12～23개월에 7～30일 간격으로 2회 접종, 

  2차 접종 6～12개월 후에 3차 접종,  4차(만6세), 5차(만12세)

생백신
총 2회 접종 

 - 생후 12～23개월에 1차, 1차 접종 12개월 후에 2차 접종

모기회피

요령

○ 첫째,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, 

 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.

○ 둘째, 노출된 피부나 옷, 신발 상단,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, 야외 활동 시 모기를

 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게 좋다. 

○ 셋째,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,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

 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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